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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여름철 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비상방역체계 가동

- 신속한 대응 위한 비상방역 근무, 비상응소 점검 모의 훈련, 간담회 개최도 실시 -

인천광역시는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 

감염되고 있는 콜레라, 장티푸스 등 수인성·식품매개 감염병* 집단

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하절기 수인성·식품매개 감염병 비상방역 

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.

* 제2급감염병 중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

제4급감염병 장관감염증(살모넬라감염증,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,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등)

이에, 인천시는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해 여름철 감염병 대응이 신속

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월부터 9월까지 군․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

체계를 운영한다.

비상방역 근무는 평일 9시~20시, 주말·공휴일은 9시~16시까지, 그 외 

시간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감염병 및 설사환자 집단

발생을 감시할 계획이다.

감염병 및 설사 환자 집단발생 시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

위해 관할 지역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즉시 출동해 현장을 역학조사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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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체채취 등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며, 필요시 인천시 역학

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지원한다.

또한, 군·구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 각 1회씩, 

총 2회, 환자 발생을 가정한 비상응소 점검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

이며, 5월 10일에는 군·구 보건소 역학조사관, 수습역학조사관, 수인성․
식품매개 감염병 담당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역학조사 지원 체계 

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.

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

설사, 구토 등 유사한 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

즉시 신고해 줄 것”과 “수인성·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

물과 음식물 섭취,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

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◀여름철 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 7대 예방수칙 ▶

 ○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생활화

  -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

 ○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

 ○ 물은 끓여 마시기

 ○ 채소,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

 ○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

 ○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

 ○ 생선·고기·채소 도마 분리 사용

   - 칼, 도마는 조리 후 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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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 수인성․식품매개감염병 6대 예방수칙 포스터 (질병관리청)


